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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3. 2. 2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모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문자, 우편, 전화, 방문 등을
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에너지
바우처 신청이동시에이뤄질 수 있도록 ‘사회보장정보시스템’
개선 중
(2.2일 아시아경제 ｢[르포]난방비 지원 늘린다는데... 쪽방촌 “바우처?

처음 들어요”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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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정부의 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, 에너지바우처

지원대상이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中 노인, 장애인, 질환자 등

더위·추위 민감계층으로,

ㅇ 보건복지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이름·연락처·주소를 포함

한 명단을 제공받아 이전 연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는 가구 중

금년도에도 대상가구가 되는 약 70%는 자동으로 신청되어 에너지

바우처 지원 대상이 됨

❶ 그 외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약 30%는 에너지공단에서 모든 대

상자에게 문자와 우편을 발송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하고

있으며,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화·우편·방문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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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신청을 안내·독려하고 있음

 ❷ 아울러,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에너지공단과 행정

복지센터에서 문자·우편 발송, 전화·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안

내·독려하고 있으며, 전국규모의 사회복지단체와 한전 검침원

인력 등과 협력하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

□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만일의 경우를 원

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,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

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‘사회보장

정보시스템’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

※ 문의 : 자원안보정책과 김호성 과장(044-203-5240)

이동진 주무관(044-203-5252)


